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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재난이란 태풍, 지진 같은 자연재해와 일정규모 이상

의 화재, 폭발, 감염병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

할 수 있는 자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갑작스러운 상황을 

의미한다(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0). 재난은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 빈도와 강도가 점

차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공간 분포도 다양해

지고 있다. 2016년에 규모 5.8 이상의 경주지진과 규모 

5.4의 포항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또

한 2019년에는 대규모 강원도 산불로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

로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여 

법령을 정비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

울여 왔으나 2019년 한 해에만 재난으로 인해 236명의 

인명피해와 7,465억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Korea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0). 

각종 매체를 통해 재난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게 되면

서 재난에 대한 관심은 재난 종사자 뿐 아니라 일반인

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에 관

심을 기울이고 있다(Lee & Kim, 2016). 

예기치 못한 재난은 지역사회의 기능 마비와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대량 환자의 발생으로 해당 지역의 

의료 자원이 부족하게 되면 재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게 된다(Kim & Hong, 2019). 중국 우한에서 시

작된 코로나바이러스-19의 경우 국내 유입 후 확진자가 

급증하여 대구 지역 대형병원 응급실이 줄줄이 폐쇄되

고, 감염병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음압 병실도 부족하

여 큰 어려움을 겪었다(Park et al, 2020). 무엇보다 감

염병 확산 초기에는 숙련된 인력이 부족해 재난 대응에 

큰 차질을 빚었다(Shin, 2021). 의료인력 중 간호사는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초기 대응자로서의 역할뿐 아

니라 가족,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

기 때문에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상

시에도 대비가 필요하다(Hutchinson et al, 2011). 이

를 위해 국외에서는 e-learning, 가상현실(Virtual 

Reality)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난 준비에 대한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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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키우고 있으며, 간호대학에서 정규과정 운영을 통해 

재난준비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Jose & Dufrene, 2014). 재난 상황은 조

직적인 병원 환경에서 벗어나 제한된 환경에서 간호사

의 지식과 기술,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재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을수록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Park & Lee, 2015) 간호대학에서부터 체계

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간호사가 재난교육을 받은 경험이 

적어(Kim & Kim, 2017; Park & Lee, 2015) 재난대

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재난 상황에 대한 핵심수행 

능력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Kim, 2015; Lee, Lee 

& Park, 2013). 2014년에는 간호연구에 대한 전체적

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시도하여 재난 간호연

구의 유형과 연구설계, 그리고 주제를 분석하였다 (Lee, 

2014). 연구결과 국내 재난간호 연구는 조사연구가 대

다수이며, 예전에 비해 중재연구가 많아지고 있으나 주

로 재난 대비 단계에서의 프로그램 개발이 주를 이루었

다(Lee, 2014). 또한 재난간호 연구 대상자는 재난 피

해자들보다는 재난 대응자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재난

상황에서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질적 연구보다

는 재난대응자에 대한 재난간호 역량과 관련된 양적연

구가 58% 정도를 차지하였다(Lee, 2014; Shon, Bae, 

Park, Shin & Hong, 2015). 또한 재난은 일반적으로 

예기치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재난 피해자

를 대상으로 재난대응 단계의 연구를 진행하는데 윤리

적인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과학적 접근에 제약이 

따른다고 하였다(Davis, 2014; Sakashita, 2014). 최

근에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재난에 대한 연구의 동

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의학, 

공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포함하여 결과를 보고하거

나(Park & Kim, 2018), 재난 교육의 한 형태인 시뮬

레이션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Kim & Kim, 2021).

재난은 갑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서 

능숙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과정에서부터 기

본적인 재난교육이 필요하며(Jose & Dufrene, 2014; 

Huh & Kang, 2019) 재난대응에 필요한 실질적인 역

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재난간호 연구를 통해 방향을 새

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향후 재난대응을 위한 간호역

량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선행된 연구들을 분석하

여 앞으로 재난간호 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체

계적 문헌고찰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간호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

색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도출된 결과

를 기반으로 재난 상황에 필요한 간호역량을 파악해 실

제적인 재난간호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향후 필요한 

재난간호 연구에 의미 있는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간호 연구의 체계적 고찰을 통해 재난 간호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간호 연구의 연구설계, 연구대상

자, 연구결과를 확인하고 변수 측정을 위해 사용된 주요 

도구에 대한 이름, 개발자, 신뢰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국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연

구 중에서 선정기준에 적합한 논문을 추출하고 분석하

여, 간호대학생의 재난 간호연구에 대한 주요변수와 연

구결과를 파악하고 보고하기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연구

이다. 연구 수행의 전 과정은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of Systematic Review and Meta Analysis)의 

체계적 문헌고찰 보고 지침에 따라 수행하였다. 

2. 문헌검색 전략 

문헌검색은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을 활용

하여 진행되었으며, 국내 데이터베이스로는 학술연구정

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한국학술정보(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와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ational Discovery 

for Science Library, NDSL),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

이스(Korea Medical database, KM base)를  국외 데

이터베이스로는 미국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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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edicine, NLM)이 제시한 COSI(Core, Standard, 

Ideal)을 모델을 근거로 Core DB에 해당하는 Pubmed

와 EMBASE, Cochrane Central과 Standard DB 중에서 

CINAHL을 통해 출판된 학술논문을 검색하였다. 

대상 논문의 포함기준은 다음과 같다. 출판연도는 대

한재난간호학회가 창립되어 국내 재난의료와 재난대비

체계 개선이 시작된 2010년부터 본 연구논문을 검색한 

시기인 2020년 4월까지 발표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하

였다. 주요검색어는 ‘재난간호’, ‘재난교육’, ‘disaster 

nursing in Korea’, ‘disaster education in Korea’ 

를 사용하였다. 문헌 선정기준으로는 주요 연구변수가 

재난관련 간호범주로서 선행연구에서 설명된 World 

Health Organization(WHO)와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ICN)에서 제시한 재난간호에 대한 역량(재

난의 완화·예방, 대비, 대응, 복구)으로 설명되는 개념을 

하나 이상 포함하고, 국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된 논문 중에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을 선정한 이

유는 간호사들의 실제 재난대비에 대한 교육과 훈련경

험이 부족하고 간호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경도 매우 낮

게 나타나(Kim & Kim, 2017; Park & Lee, 2015) 재

난현장에서 간호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학 교육에

서부터 재난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Jose & 

Dufrene, 2014; Huh & Kang, 2019)보고하여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추출된 재난관련 논문 

중에서 재난간호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되지 않은 연구, 

연구 대상자가 간호대학생이 아닌 경우, 질적연구, 측정

도구 개발연구 등의 방법론적 연구는 본 연구의 분석대

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내용의 전문을 확인할 수 없는 학

술대회 초록과 학위논문도 제외하였다.  

3. 분석문헌 선택과정 

국내외 데이터베이스에서 주요 검색어를 통해 문헌

을 검색한 후, 논문 제목과 초록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문헌을 선택을 위한 선정기준과 배제기준을 적용하였

다. 문헌의 초록만으로 문헌의 선택과 결정이 어려운 경

우에는 논문의 전문을 찾아 선정기준에 일치하는지와 

중복여부를 검토하였다. 분석하는 논문의 선택과정에서 

논문 선정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간호학을 전공

한 두 명 이상의 연구자가 논문의 선정 및 제외의 타당

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하였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

된 의견은 분석을 위한 최종 논문으로 선택하였다. 데이

터베이스에서 주요 검색어를 통해 일차적으로 검색된 

문헌은 국내 567편, 국외 158편이었고 이 중에서 중복 

게재된 219편을 제거하고 문헌검색을 통해 추출된 문헌

은 논문은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재난간호와 관련된 

49편의 문헌을 1차 선별하였다. 2차 선별과정에서는 연

구 대상자가 국내 간호대학생이 아닌 25편과 방법론이 

질적연구 5편, 도구개발 연구 2편, 전문을 확인 할 수 

없는 학술대회 문헌 4편을 제외한 총 13편이 최종 포함

되었다. 학술지와 학위 논문이 중복된 논문은 학술지로 

선정하되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학위논문을 참고하였

다. (Figure 1)

4. 문헌의 질 평가

문헌의 질 평가는 Joanna Briggs Institude(JBI) 

Checklist(Moola, 2017)를 이용하여 조사연구(JBI critical 

appraisal checklist for observation studies)와 유

사실험연구(JBI Critical appraisal checklist for 

Quasi-Experimental studies)에 대한 질 평가를 시행

하였으며 구체적인 질 평가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비 실험연구의 질 평가를 위해서 ‘JBI의 관찰연구

를 위한 질 평가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본 도구는 총 5개

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내용은 ‘연구대상자

의 무작위 또는 유사무작위 할당’, ‘대상자 선정기준의 

명확성’, ‘객관적 기준에 의한 결과사정’, ‘그룹 간 비교 

시 충분한 서술’과 ‘적절한 통계적 분석사용’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항목에 대해서 ‘예’인 경우 1점, ‘아니오/

불분명한 경우’는 0점을 주었다. 양적 연구의 체계적 고

찰을 위한 문헌 선택기준에 대하여 Pearson 등은

(2007)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연구의 결과가 얼마나 진

실한가(trust worthy)와 타당성(validity)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총점이 과반수 이상의 점수로 평

가되었을 때 체계적 문헌고찰을 위한 연구로 선정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5점 만점에 3점 이

상으로 평가된 논문을 선정하였다.   

유사실험연구의 질 평가를 위해서는 9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JBI Critical Appraisal Checklis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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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si-Experimental Studies를 사용하였다. JBI의 중

재 연구 평가기준은 9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해 ‘예’인 경우 1점, ‘아니오/불분명함’ 인 

경우 0점을 주었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선정된 논문의 대부분은 비실험 연구였

으며, 실험연구의 경우에도 양적통합이 적절하지 않아 

서술적 통합결과를 제시하였다. 선정된 자료를 정확하

게 추출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분석표를 이용해 변수들

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선정된 논문들의 정

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지속적으로 토론하

고 합의하여 결과를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분석대상 논문의 일반적 특성(논문 출처와 발표 시기, 

연구수준, 이론적 기틀, 대상자 수와 학년 구분)은 빈

도와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 분석대상 논문의 측정변수는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

였다. 측정도구는 개발자와 도구명을 빈도와 백분율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보고된 신뢰도를 제시하였다. 

또한 주요 도구의 하부영역과 문항수를 분석하였다.

∙ 분석대상 논문의 주요 연구결과는 연구설계에 따라 

서술조사연구, 상관관계연구, 영향요인 연구, 실험연

구별로 분석한 후 연구의 주요결과와 공통 요인들을 

서술 분석(Narrative analysis)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문헌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양적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Table 2와 같다. 학술저널 13편을 분석에 사용하

였으며, 출판년도는 2015년에 3편, 2018년에 4편, 

S
cree

nin
g

E
lig

ib
ility

 219 duplicates records removed 

 506 records screened

49 Full-text articles assessed for eligibility

In
clude

d

457 records excluded 

by title and abstract

13 article included

Full-text excluded, with reasons. 

- not nursing students (n=25)

- not quantitative research(n=5)

- not instrument development 

research(n=2) 

- unavailable full-text(n=4) 

Ide
ntification

725 Records identified through database searching :

RISS(n=355), KISS(n=65), NDSL(n=121), KM 

Base(n=26) CINAHL(n=158)

Figure 1. PRISMA flow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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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2편 나머지 년도에 각각 1편씩 보고되었다. 

연구의 방법에 따른 분석은 서술조사연구가 1편, 상관

관계연구가 4편,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변수간의 인과성

을 분석한 연구가 4편, 실험연구가 4편이었다. 상관관

계 연구의 경우 간호대학생의 재난에 대한 인식과 재난

간호 역량간의 관련성을 규명한 연구가 4편이었으며, 

실험연구의 경우에는 재난간호프로그램의 중재효과에 

대한 연구가 4편이었다. 이론적 기틀을 적용한 연구는 

총 13편 중 3편이며, 나머지 10편에서는 이론적 기틀을 

사용하지 않았다. 사용된 이론적 기틀 중 3편 모두 ICN 

framework of disaster nursing competencies 

(WHO& ICN, 2009)을 사용하였다. 조사연구에서의 

대상자 수는 평균 252명이었으며, 실험연구에서는 두 

그룹인 경우 평균 72명(effect size 0.6∼0.8)이었으며, 

단일 그룹에서는 평균 18명(effect size 0.8)이었다. 연

구 대상자는 1∼4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4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각 3편씩이었으며, 그 외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학년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분석하

였다.  

 

2. 분석 문헌의 측정변수와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측정변수와 측정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Table 3와 같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관련 측정변수를 분석한 결과 13편의 연구에서 총 

12개의 측정 변수들을 사용하였으며 가장 많이 사용된 

측정변수는 ‘재난간호역량’과 ‘재난인식’으로 나타났다. 

‘재난간호역량’은 8편의 논문에서 측정변수로 사용하

였다. ‘재난간호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Noh 

(2010)가 6편(17.6%)의 논문에서 사용되었으며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국제간호협회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ing)에서 2006년 발

표한 재난간호 수행능력(ICN frame of disaster nursing 

competencies)과 2003년 Wisconsin health alert 

network에서 개발한 44개 문항의 Emergency 

Preparedness Questionnaire (EPIQ)를 기반으로 개

발한 도구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한 점

수가 높을수록 재난간호에 대한 핵심 수행능력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측정변수는 ‘재난인식’으로 

13편의 논문 중 7편에서 사용되었으며 측정도구로는 

Woo, Yoo & Park(2015)의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가 

4편의 논문에서 사용되었다. 가장 많이 사용된 재난인

Table 1. Quality Assessment of the Selected Studies (N=13)

Type of studies Author[article number]
Item number of critical appraisal form Total 

1 2 3 4 5 6 7 8 9

Observational studies

Woo et al [A1] 0 1 1 1 1 4

Kim [A2] 0 1 1 1 1 4

Yang [A3] 0 1 1 1 1 4

Cho [A4] 0 1 1 1 1 4

Park [A5] 0 1 1 1 1 4

Hur & Park [A6] 0 1 1 1 1 4

Song et al [A7] 0 1 1 1 1 4

Lee et al [A8] 0 1 1 1 1 4

Ahn & Kim[A9] 0 1 1 1 1 4

Quasi-Experimental 
studies*

Jung et al [A10] 1 1 0 1 1 0 1 1 1 7

Kang & Piao[A11] 1 0 0 0 1 0 1 1 1 5

Kim et al [A12] 1 1 0 1 1 0 1 1 1 7

Huh& Kang [A13] 1 1 0 1 1 0 1 1 1 7
*JBI Critical Appraisal Checklist for Quasi-Experimental Studies; 1 Certainty of the cause and the effect; 2 
Similarity between the participants; 3 Control of the history effect; 4 Existence of the control group; 5 Multiple 
measurements of the outcome (pre/post); 6 Completion of the follow-up, explanation of the attrition; 7 The 
sameness of the measurement method; 8 Reliability of measurement; 9 Statistical appropriacy



●국내 간호대학생 대상 재난간호 연구의 동향 : 체계적 문헌고찰●

95

식에 대한 도구는 총 6문항으로 재난 손해에 대한 걱정

정도 1문항, 재난발생 가능성 인식정도 1문항, 재난 예

방홍보에 대한 민감성 인식정도 1문항, 재난에 대한 심

각성 인지정도 1문항, 재난 간호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

식정도 1문항, 교과목 개설 필요성 인식정도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재난인식에 대한 

도구는 Lee, Han & Cho(2016)의 연구에서 개발된 도

구로 2편의 논문에서 사용되었다. 도구는 총 20문항이

며 재난책임에 대한 8문항, 재난 발생예방과 재난관리 

현황 6문항, 재난 원인에 대한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난준비도’는 13편의 논문 중 5편에서 측정변수로 

사용되었으며 측정도구로는 Huh & Kang(2019)의 연

구에서 개발된 도구가 2편의 논문에서 사용되었다. 도

구는 총 26문항이며 하부 영역은 재난예방, 완화 6문

항, 재난대비 7문항, 재난대응 10문항, 재난복구· 재활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를 주었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재난준비도 점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N=13)

Variables Categories  n(%)

The Source of article Journal article 13(100%)

Publication year 

2013  1(7.7%)

2014  1(7.7%)

2015  3(23.1%)

2016  1(7.7%)

2017  1(7.7%)

2018  4(30.7%)

2019  2(15.4%)

Research design

Descriptive study  1(7.6%)

Correlation study  4(30.8%)

Predictive study  4((30.8%)

Experimental study  4(30.8%) 

Theoretical framework 
N/A 10(76.9%)

ICN Framework of disaster nursing competencies  3(23.1%)

Sample size

Experimental study Ex Co Effect size 

; two group 30 27 .80 1(7.7%)

35 35 .80 1(7.7%) 

30 30 .80 1(7.7%) 

; One group 18 .80 1(7.7%) 

Non-Experimental study 100∼200 2(15.4%)

201∼300 5(38.4%) 

301∼400 2(15.4%) 

; mean 252

Nursing school Grade 1st 0(0.0%)

2nd 0(0.0%)

3rt 1(7.7%)

4th 3(23.1%)

1st∼3rd 1(7.7%)

1st∼4th 3(23.1%)

2nd∼3rd 1(7.7%)

2nd∼4th 1(7.7%)

3rd∼4th 3(23.1%)

ICN=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Ex=Experimental group; Co= C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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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간호지식’은 13편의 논문 중 4편의 연구에서 측

정변수로 사용되었으며 Huh & Kang(2019)의 연구에

서 개발된 도구가 3편의 논문에 사용되었다. 이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재난 기본개념과 재난간호에 대한 지식

을 측정한 것으로 재난 정의 및 재난관리체계, 재난 시 

건강문제, 간호사 역할, 심리, 위기 의사소통, 중증도 분

류, 개인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술기 지식을 포함하여 문

항을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재난간호 지식 점수

가 높음을 의미한다. 

그 외 ‘자아탄력성’은 2편의 논문에서 사용되었으며 

‘재난 중증도’, ‘재난에 대한 태도’, ‘재난교육에 대한 만

족도’, ‘재난 스트레스’, ‘재난 교육요구도’, ‘학습전이 

기대’, ‘자신감’ 등의 측정변수가 각 1편의 연구에 적용

되었다.

본 연구에서 보고한 간호대학생의 재난관련 측정변

수의 신뢰도는 0.68∼0.95로 분석되었다. 체계적 문헌

고찰에 포함된 연구들은 방법론적인 질 평가를 통해 도

구의 속성을 평가하며, 두 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인 평가

를 한 다음 합의에 도달하였다. 

3. 분석 문헌의 주요 연구결과

연구 설계에 따라 문헌을 분류한 결과 서술적 조사연

구(n=1, 7.7%)(Lee et al, 2016), 상관관계 연구(n=4, 

30.8%)(Woo et al, 2015; Hur & Park, 2015; Song 

et al, 2018; Ahn & Kim, 2013)와 영향요인연구

Table 3. Major Variables and Measurement Instruments  

No Variable n(%) Instrument (Original developer, Year) Cronbach’s α n(%)

1
Disaster
  competency

8(23.7%)

Disaster competency (Kang & Piao, 2014) 0.87 1(2.9%)

Disaster nursing competency (Noh, 2010) 0.86∼0.98 6(17.9%)

Basic competencies of disaster (Conner & 
Davidson, 2015)

0.88 1(2.9%)

2
Disaster 
  awareness

7(20.7%)

Disaster awareness (Woo et al, 2015) 0.68∼0.84 4(11.9%)

Disaster perception (Lee et al, 2016) 0.80∼0.86 2(5.9%)

Disaster nursing perception (Hur & Park, 2015) 0.72 1(2.9%)

3
Disaster
  preparedness

5(14.6%)

Disaster preparedness (Woo et al, 2015) 0.87 1(2.9%)

Disaster preparedness (Schmit et al, 2011) 0.76 1(2.9%)

Disaster preparedness (Huh, 2017) 0.92∼0.95 2(5.9%)

Disaster preparedness (Park, 2017) 0.93 1(2.9%)

4
Disaster 
  knowledge

4(11.8%)
Disaster knowledge (Park & Lee, 2015) 0.69 1(2.9%)

Disaster nursing knowledge (Huh, 2017) 0.76∼0.82 3(8.9%)

5
Disaster 
  attitude

2(5.9%) Disaster attitude (Park, 2017) 0.71∼0.88 2(5.9%)

6 Ego-resilience 2(5.9%) CD-RISC (Connor & Davidson, 2015) 0.88∼0.94 2(5.9%)

7
Disaster 
  triage

1(2.9%) Disaster triage (Huh, 2017) 0.68 1(2.9%)

8
Disaster 
  experience

1(2.9%) Disaster experience (Lee, 2016) 0.70 1(2.9%)

9
Disaster
  satisfaction

1(2.9%) Disaster satisfaction(Chan, 2010) 0.69 1(2.9%)

10
Disaster 
  stress

1(2.9%) VAS* None 1(2.9%)

11
Educational 
  needs 

1(2.9%) Educational needs(Kim, 2015) 0.96 1(2.9%)

12 Self-confidence 1(2.9%) Likert Scale† None 1(2.9%)

Total 34(100%) 34(100%)
* VAS=Visual analog scale; †Likert Scale=Sum of response on several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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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4, 30.8%)(Kim, 2015; Yang, 2018; Cho, 2018; 

Park, 2017), 실험연구(n=4, 30.8%)(Jung et al, 2018; 

Kang & Piao, 2014; Kim et al, 2019; Huh & 

Kang, 2019)가 각 4편씩이었으며 주요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상관관계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재난인식과 재난간

호역량 간의 관련성을 규명한 연구결과재난에 대한 인

식정도가 높을수록 재난간호역량이 증가하였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A6, A9]. 또한 간호

대학생의 재난준비도와 재난간호역량간의 관계도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A7]. 간호대학

생의 재난인식과 재난준비도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연

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으

나 하위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재난에 대한 심

각성 인식정도는 재난준비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A1]. 

영향요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재난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A2-A5].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난준비도와 

재난교육요구도 및 성적이 높을수록 재난 간호역량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A2] 다른 연구에서는 재난준비도, 

학년, 임상실습만족도, 자아탄력성이 재난 간호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였다[A3]. 또한 재난준비도, 

교육경험, 4학년인 경우 재난 간호역량에 유의하게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A4] 재난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은 ‘재난준비도’로 나타났다.  

실험연구는 총 4편으로 주로 재난간호 프로그램의 

중재 효과에 대한 연구이며[A10-A13] 구체적으로는 

WHO와 ICN의 재난 간호역량 틀을 토대로 융합교육프

로그램, 글로벌 재난 역량개발 프로그램, 재난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중재 효과를 확인하였다. 한정된 장소에서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실험연구의 경우 비동등성 대

조군 전후 실험설계가 3편, 비동등성 단일군 실험설계

가 1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연구의 경우 3편에서 

이론적 기틀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가장 

많이 사용된 이론적 기틀로는 WHO와 ICN의 재난 간

호역량 틀(WHO & ICN, 2009)이었다.

서술조사 연구는 1편으로 간호대학생의 재난 스트레

스를 측정한 결과 재난 유경험자의 경우 재난 스트레스

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A8]. 

이상을 요약해보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재

난연구는 ‘재난인식’과 ‘재난준비도’, ‘재난간호역량’ 간

의 관련성을 규명한 상관관계연구와 재난 간호역량을 

파악하기 영향요인 연구가 대다수였다. 또한 재난 준비

도, 재난 교육요구도, 학년 및 임상실습만족도 등의 변

수들이 재난간호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연구의 경우에는 WHO와 ICN의 재난간

호역량 틀을 토대로 재난교육 프로그램의 중재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각 프로그램의 효과는 대상

자들의 재난 간호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국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연구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예기치 못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 간호역량을 증진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고, 재난 간호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

하고자 시도되었다. 체계적 문헌고찰 대상은 2010년부

터 2020년 4월까지 총 13편으로, 국내 재난간호 연구

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관련 연구는 많은 편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 문헌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간호 분야의 양적연구는 

2010년부터 매년 1편씩 논문이 보고되다가 2015년에 

3편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 4편, 2019년에는 2편이 

출간되었다. 국내 재난관련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으며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기점으로 특히 급증

했다는 선행연구와(Lee & Kim, 2016)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재난으로 발생한 인적, 물적인 손실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관심은 다양한 학문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

며 간호연구 분야도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학술저널은 총 13편으로 

다른 연구에 비해 적은 편수이나 연구의 대상자를 간호

대학생으로 제한하고, 그 중에서 양적연구만을 분석 대

상으로 선별하면서 질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한 논문이 

제외되었다. 

본 연구에서 이론적 기틀을 사용한 양적연구는 13편 

중 3편(23.1%)으로 분석에 사용된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이론적 기틀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론적 기틀을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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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의 연구는 모두 실험연구였으며 ICN의 재난간호역량 

틀(Framework of disaster nursing competencies, 

2019)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재난간호역량 틀

의 4가지 영역인 예방단계, 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

계에 해당하는 연구주제와 대상자 분석하였으며 재난예

방과 대비에 대한 연구가 약 74%(37편)이라고 보고하

였다. 재난간호 연구가 많지 않은 시점에서 재난간호 역

량틀의 개념을 적용한 의미있는 연구이나 이론적 기틀

을 사용하여 진행된 연구 개수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

았다(Lee,2014). 본 연구에서도 이론적 기틀을 사용한 

연구가 많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체계적 연구를 지향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재난간호역량 틀은 4

개의 역량, 10개의 도메인, 구체적 행동 130개로 구성

되어 재난 단계마다 필요한 간호 역량의 지침으로서 재

난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시나리오에 반영하거나 중재 

프로그램의 내용에 적용하였다[A10,A11,A13]. ICN 재

난간호역량 틀은 지역,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필요한 

재난교육에 적용할 수 있으며 재난간호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Hutton, Veenema & 

Gebbie, 2016). 이론적 기틀은 연구자의 연구 질문과 

목적을 어떻게 탐색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

며,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Tong, Sainsbury 

& Craig, 2007). 또한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연구에서

도 어떠한 이론적 기틀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다른 견해

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Lee et al, 2012) 재난 관련 간

호연구를 시도할 때 적합한 이론적 기틀을 선택하여 적

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 설계에 따라 문헌을 분류한 결과를 보면 서술조

사연구 1편을 제외하고 상관관계 연구 4편(30.8%), 회

귀분석을 사용하는 영향요인연구 4편(30.8%), 실험연구

가 4편(30.8%)으로 다양한 연구 분석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Lee(2014)의 선행연구에서 양적연구의 50%가 조

사연구와 상관관계 연구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연구 

설계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험연

구의 경우에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설계가 3편, 

비동등성 단일군 실험설계가 1편으로 유사 실험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재난교육 프로그램의 중재와 결과 간의 

명확한 관련성을 설명하고 높은 수준의 근거를 제공하

기 위해서는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가 많이 시도될 필

요가 있다. 재난 상황은 윤리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나(Davis, 2014; Sakashita, 2014) 실험연

구 설계를 통해 재난준비와 대응에 필요한 중재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재난관련 측정

변수를 분석한 결과 12개의 변수들이 도출되었으며 이

러한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의 수는 34개로 

문헌 분석에 사용된 도구들의 신뢰도는 0.68이상이었

다. 본 연구에서 재난 관련 주요변수들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연구된 변수는 ‘재난간호역량’과 ‘재난인식’

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재난교육경험에 비해 

재난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Ahn & 

Kim[A4]과 Cho[A9]의 연구에서는 매체를 통한 간접적

인 경험으로 설명하였다. 국내 세월호 사건, 메르스, 지

진과 관련된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중매체의 간접적인 

노출과 관심이 간호연구 분야에 반영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간호사의 실질적인 

재난준비나 교육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Kim & Kim, 2017; Park & Lee, 2015) 재난대응에 

필요한 간호역량을 중요하게 인식한 것으로 본다.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난간호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

적 문헌고찰(Kim & Kim, 2021)에서는 재난에 대한 

지식을 결과변수로 측정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

음으로 재난 준비도, 재난역량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결

과와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중재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재난지식, 재난인식, 재난 준비도, 자신감, 자기 효

능감 등의 인지적 측면의 결과변수를 사용한 것은 본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 재난 관련 변수 측정에 사용된 

도구를 분석한 결과 연구목적에 맞게 충분한 검증이 된 

도구를 사용하기 보다는 석·박사 학위논문에 사용된 도

구이거나 연구자가 본인의 연구에 필요한 도구를 개발

하여 적용한 경우가 많았다.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

는 바와 같이 ‘재난준비도’라는 변수 하나를 측정하기 

위해 5편의 연구에 4개의 측정도구가 사용되고 있었다. 

재난관련 국내 간호연구 동향에 대한 선행연구(Lee, 

2014)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재난관련 도구개발 연구는 

매우 적어 추후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을 통해 재난 예

방, 대비, 대응, 복구와 관련된 설명력이 높은 도구 개

발 및 도구 타당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포함된 

영향요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재난간호역량’에 

미치는 주요한 요인은 ‘재난준비도’로 확인되었으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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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준비도가 높을수록 재난간호역량이 높다고 보고하였

다(Cho, 2018; Kim, 2015; Park, 2017; Yang, 2018). 

재난준비도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기본

소양으로, 간호대학생으로서 재난에 대해 어느 정도 준

비를 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재난준비도는 재

난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잘 알고 있거나 재난 경험이 있

는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Park, 2017).교육을 통해 

재난준비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국외에서는 재난

준비를 위해 재난이론 강의 외에도 시뮬레이터(Low to 

High fidelity Simulators)를 활용하거나 가상현실교육

(Virtual Simulation), 잘 훈련된 배우(Live Actor)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하고 있으며 대학 캠퍼

스 내 의학·보건 분야의 다양한 학과 학생들이 팀을 이

루어 응급의료 대응, 중증도 분류, 피해자 역할 등을 맡

아 재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Jose & Dufrene, 

2014). 재난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

려해야 하지만 Landry and Stockton(2008)의 연구결

과 간호 대학생이 선호하는 재난 교육방법은 실습과 모

의훈련으로 조사되었으며 덜 선호되는 방법은 강의, 동

영상 교육으로 나타나 추후 재난 교육방법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임산부, 장애

인, 어린이, 노인, 만성질환자 등 다양한 대상을 고려하

여 재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재난간호 연

구에 관한 체계적인 고찰을 통해 재난 간호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시행하였으나 질적연구와 도구개

발 연구를 제외하고 비실험연구와 유사실험연구 결과에 

대해 정량적인 합성을 하지 못한 부분은 본 연구의 제

한점으로 결과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학술 저널은 총 13편으로 다른 연구에 

비해 적은 편수이나 연구의 대상자를 간호대학생으로 

제한하고 그 중에서 양적 연구만을 분석대상으로 선별

하면서 질적 연구방법론과 도구개발 연구가 제외되었으

며 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어려워 신뢰도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국내외 제한된 데이터베이스 검색된 문헌 

중에서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문헌을 대상으로 분석하

여 출판논문의 편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 

간호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확인하고 간호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문헌고찰이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들의 재난간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주제의 재난 간호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연구를 

검색하고 질 평가하여 연구의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가장 많이 사용된 

변수는 ‘재난간호역량’과 ‘재난인식’으로 나타났으며 간

호대학생의 재난간호역량에 미치는 주요한 영향요인으

로는 ‘재난준비도’로 분석되었다. 재난준비도는 재난에 

대한 교육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재난 

교육방법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된 대다수의 연구들은 이론적 기틀을 사용하지 않

았으나, 재난교육과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지침으로

서 ICN 재난역량 틀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연구의 변수 측정에 사용된 도구는 연구자의 필요

에 의해 개발된 경우가 많아 추후 재난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단계에 따라 검증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간호대학생의 재난간호역량을 증

진시킬 수 있도록 이론 강의 외에 실습, 모의훈련과 같

이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해 재난 간호역량을 증진할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 목적에 맞게 타당도와 신뢰도가 

충분히 검증된 도구의 개발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

련 변수들을 직,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유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를 제언한다. 그리고 재난 연구가 더욱 활

성화되기 위해서는 재난 단계에 따라 간호역량을 측정

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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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ends of Nursing Research on Disasters for Nursing Students  

in Korea: A Systematic Review 

Kang, Sook Jung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Ha, Ji Hye (RN, Center for Disaster Relief Training and Research, Severance Hospital.  

Doctoral Student,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rends of nursing research on disaster for 

nursing students in Korea through a systematic review. Methods: A systematic review was 

conducted across international and domestic electronic databases, and 13 of 506 studies were 

identified for this review. Results: The most commonly used variables in the study were ‘disaster 

nursing competency (23.5%)’ and ‘disaster awareness (20.6%)’. In addition,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the disaster nursing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were analyzed as ‘disaster 

preparedness’. However, many tools were developed for the needs of researchers rather than 

those that were sufficiently valid and reliable. Also, most studies did not use the theoretical 

framework. Conclusion: There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strument with confirmed reliability 

and validity to measure disaster nursing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Finally, disaster 

education and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to enhance 

the disaster nursing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Disasters, Students Nursing, Nursing research, Systematic review


